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검색,

교육, 게임, 음악, 동영상, 길 찾기 등다양하고 편리한서

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편리한 기능으로 인한 과도한

사용은스마트폰에대한 의존, 불안, 대인관계 장애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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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 스마트폰 과의존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들 요인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2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β=.411, p<.001), 충동성(β=.204, p=.007)과 우울(β=.200, p=.0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β=.630, p<.001)과 충동성(β=.185, p=.010) 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대학생의 충동성 조절 및 스마트폰에 대한 왜곡된 인식 변화를 통해서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

존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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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self-deter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impulsivity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63 students 

from two colleges. A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male students were the perception of smartphone importance (β=.411, p<.001), impulsivity (β=.204, p=.007), and 

depression (β=.200, p=.040). In female students,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perception of smartphone importance 

(β=.630, p<.001) and impulsivity (β=.185, p=.010). Based on the findings, a tailored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vention program is needed by controlling impulsivity and changing distorted perceptions of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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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심리사회적문제와 눈의 피로, 근육통 등 신체적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 이러한 스마

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스마트폰 중독 혹은 과의존 현상

을 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

도한 행동이 진정한 중독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확한 용어에 대한 합의

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3].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

한 개념을 규정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이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에대한 현저

성(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활동)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서 스마트폰 이용으로인해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4].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8.4%에서 2017년 18.6%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꾸

준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그중

에서 대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한것으로 나타났

다[4].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 혹은 성년 초기에 해당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학업과 취업 등의 장래에 대한 부담과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에서 적응위기를 겪으면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며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중독행동에 빠

지기 쉽다[5,6].

인터넷 혹은 게임에서의 중독행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보고되는 반면에 스마트폰 과의존은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

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스마트폰 과의존 조

사에는 여성(8.6%) 남성(8.2%)였고, 2017년에는 여성

(19.3%) 남성(18.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 과

의존현상이 지속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인

터넷 혹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남성

은 인터넷 게임을 선호하고 스마트폰을통해 정보획득이

나 동영상 시청을 하는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마

트폰의 다양한 컨텐츠와 소셜 네트워크를통한 의사소통

을 선호함으로 인해 스마트폰 활용 비율이 높아서 이러

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9]. 그러나 지

금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을 규명하기위한 연구

가 지난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왜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 취약한

지에 대한 탐색 및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

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의 과도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및

동기요인인 자기결정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Deci 와

Ryan[10]의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성

장과 발달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된 심리욕

구에 의해서 이뤄지며,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자기결정

성의 정도에 따라 조절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맥락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며 행동을 위한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는

반면에, 자기결정성이 낮은 사람은 상 혹은벌과 같은 외

재적 동기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였다[10]. 이처럼

자기결정성이 낮은 사람은 외재적 동기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므로 쉽게 중독행동에 빠져든다고 하였으

므로[11,12],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기결정성

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미디어 중독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Young[13]의 연

구에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과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대비, 진로결정,

취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대학생의과도

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문제나 사회

적 고립의 증가를 가져와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

대로 높은 우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알려졌다[5,8,15,16]. 일

본, 중국, 터키 등해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스마트

폰 중독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9].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 우울 정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높은 우울성

향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8].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

가로[2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탈적 행위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7]. 그러나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체

성 혼란과 소외감, 우울, 불안등으로인해 인터넷사용에

몰입하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현실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아존중감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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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운다[9]. 이렇듯 스마트폰 사용은 자아존중감이 낮

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동성은 이성적인 사고와는 달리 성급하고 즉각적으

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21].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

과 같은 중독행위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를 조절하기 어려운 충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

한 충동성이높은 사람은 어떤 유혹이 있을때 자신의 욕

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

향이 있어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2]. 충동성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을 추구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제공하는 다양한

즐거움과 자극에 더욱 접근함으로써 스마트폰사용을 통

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3]. 그결과 충동성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의과도한 사용을

유발하여 대학생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대 대학생들이 다른 연령대의 성인에 비해서 스

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스

마트폰 과의존에 있어 충동성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된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탐색적 연구[24]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5-8,12,14-16, 22,23]. 그러나 남녀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 현상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

의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자기결정성, 우울, 자

아존중감, 충동성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영향을 규명함으

로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행

태를 파악한다.

2) 남·녀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의 정도와 성별 차이를 파악한다.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행

태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남·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

동성,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Y시와 S시에 위치한 2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는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ɗ)= .15, 검증력(1-β)은

.80, 유의수준(ɑ)= .05, 예측변수 10개로 계산한 결과 118

명이 필요하였다. 탈락자를 고려하여 남녀 대학생 각각

150명(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63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

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척도인 성인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25]. 이 척도는 일

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

항), 내성(4문항) 총 1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로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스마트폰과의존이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위험사용자군’은 총점 42점 이상 혹은 일상생활 점수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 모두 해당하

는 경우이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 39점∼41점

이하 혹은 일상생활 점수 1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사용자군’은 38점 이하로 구분하였고, 이 중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스마트폰 과의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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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스마트폰 과의존 도구의

신뢰도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결정성이론을 기초

로 Deci와 Ryan[1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Lee와 Kim[11]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 심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6문항), 관계성(6문항), 유능감(6문항) 총

18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Kim[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자율성 .70, 유능감 .75, 관계성 .79이었고, 본연구

에서도구의신뢰도 는 자율성 .80, 유능감 .85, 관계성 .84

이었다.

2.3.3 우울

Radloff[26]가 개발한 ‘역학연구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는

20개 문항으로구성된 자가보고식 척도로서 도구의 타당

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국내외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CESD 도구는 국내에서 Chon

등[27]이 한국 대상자들에게 맞게 표준화한 통합적 한국

어판 CESD 척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

한국어판 CESD 척도는 20문항으로 문항수가 많아서 설

문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임상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간편화시킨단축척도인 ’CESD-R-10[28]

‘을 이용하였다. CESD-R-10은 공공영역 자료로 저작권

이 없어서 자유롭게 연구에사용할수 있다. CESD-R-10

도구[28]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원문의 변형을 최소화

하여 원척도의 구조와 의미를 최대한보존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Chon 등[27]의 통합적 한국어판

CESD 척도 20문항중에서 CESD-R-10의 10문항을 추출

하였고, Chon 등[27]의 연구에서 번역이 우수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8문항은 거의 변경없이 기존 번역을 채택

하였고, 2문항은 CESD-R-10의 원문도구를 번역과 역번

역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 동안의 경험빈도를 ’극히

드물다 ‘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ESD-R-10‘의 신뢰도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이었다.

2.3.4 자아존중감

Rosenberg[17]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on[29]

이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RSES(Rosenberg’s

Self-Esteem Scale)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가 보고식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을 묻는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85이

었고, 본 연구에서 는 .87이었다.

2.3.5 충동성

Patton, Stanford와 Barratt[30]이 개발한 충동성 검사

-11 (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11)을 Sim 등

[31]가 국내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어판 충동성척도

(BIS-11)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충동성(8문항),

운동 충동성(11문항), 무계획 충동성(11문항)으로 총 3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전혀그렇지 않

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Sim 등[3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4 연구 진행절차

2.4.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Y시와 S시에 위치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강의실과 카페테리

아, 도서관, 벤치 등에서 수행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에

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명을

받았다. 설문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연구

만을 위해 사용될 것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 할지

라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G대학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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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 설문에 대

한 응답은 비밀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오직 연구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서면으로 연구에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설

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자료의 비밀보호가 유지되도

록 하였다.

2.4.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

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일반

적인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행태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의 정도는

평균과표준편차로 분석하고, 남·녀별 차이는 t-test로 분

석하였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

폰 이용 행태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는 t-test,

혹은 ANOVA로 분석한 후 Tukey 사후 검정을 하였다.

넷째, 남·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

동성, 스마트폰과의존의상관관계는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행태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63명으로 남자 51.0%와 여자

49.0%로 구성되어 있다. 남자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1.68세, 여자 대학생은 20.24세 였다. 동거형태는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남자 대학생은

48.5%, 여자 대학생은 27.9%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이 학

교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간이라고 응답한 남자 대학생은

63.4%, 여자 대학생은 72.1%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묻는 질문에 인

터넷 채팅과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이라고 응

답한 남자 대학생은 46.3%, 여자 대학생은 61.2%로 나타

나 남녀 모두 인터넷 채팅과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남자는 ‘3시간 미만’

42.6%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3-6시간’ 5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남자 대학생은 ‘중요함’ 27.6%와 ‘보통’ 49.3%, 여

자 대학생은 ‘중요함’ 42.6%와 ‘보통’ 48.1%로 나타났다

(Table 1 참고).

Variables Categories

Total Male (n=134) Female
(n=129)

n(%) n(%) n(%)

Age (year) ≥ 20 116(44.1) 43(32.1) 73(56.6)

≤ 21 147(55.9) 91(67.9) 56(43.4)

M±SD 20.98±2.02 21.68±2.19 20.24±1.52

Residential
status

Parents 142(54.0) 59(44.0) 83(64.3)

Friends or
relatives

69(26.2) 40(29.9) 29(22.5)

Alone 52(19.8) 35(26.1) 17(13.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Unsatisfied 51(19.4) 20(14.9) 31(24.0)

Moderate 111(42.2) 49(36.6) 62(48.1)

Satisfied 101(38.4) 65(48.5) 36(27.9)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High 32(12.2) 20(14.9) 12(9.3)

Middle 178(67.7) 85(63.4) 93(72.1)

Low 53(20.1) 29(21.7) 24(18.6)

Purpose of
using a
Smartphone

Game,
entertainmen
t

26(9.9) 21(15.7) 5(3.9)

Chatting,
texts,
communicati
on

141(53.6) 62(46.3) 79(61.2)

SNS 37(14.1) 21(15.7) 16(12.4)

Others 59(22.4) 30(22.3) 29(22.5)

Time on using
Smartphone
(hour/day)

> 3 h 93(35.4) 57(42.6) 36(27.9)

3-6 h 115(43.7) 46(34.3) 69(53.5)

< 6 h 55(20.9) 31(23.1) 24(18.6)

M±SD 5.35±2.82 5.13±2.77 5.18±2.87

Perception of
smartphone
importance

Unimportant 43(16.3) 31(23.1) 12(9.3)

Moderate 128(48.7) 66(49.3) 62(48.1)

Important 92(35.0) 37(27.6) 55(42.6)

M±SD 5.57±1.78 5.18±1.85 5.97±1.62

Table 1. General and Smartphone-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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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의 정도와 차이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의 정도와 남·녀별 차이는 다음과 같

다(Table 2 참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전체적으로 일반사

용자군 89.4%, 잠재적 위험군7.2%, 고위험군 3.4%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잠재적 위험군 3.7%, 고위험군

0.8%이었고, 여학생은 잠재적 위험군 10.9%, 고위험군

6.2%으로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 or
χ²

pM±SD
or n(%)

M±SD
or n(%)

M±SD
or n(%)

Smartphone
Overdepende
nce

11.49 .003

High risk
group

9(3.4) 1(0.8) 8(6.2)

Potential risk
group

19(7.2) 5(3.7) 14(10.9)

General
group

235(89.4) 128(95.5) 107(82.9)

Self-determin
ation of
behavior

3.70±0.48 3.82±0.52 3.58±0.40 4.31 <.001

Autonomy 3.64±0.63 3.80±0.63 3.47±0.57 4.46 <.001

Competence 3.53±0.61 3.71±0.64 3.34±0.52 5.00 <.001

Relatedness 3.95±0.55 3.97±0.58 3.92±0.52 0.69 .491

Depression 0.83±0.51 0.70±0.45 0.97±0.53 -4.42 <.001

Self-esteem 3.62±0.58 3.78±0.56 3.45±0.55 4.79 <.001

Impulsivity 2.19±0.27 2.15±0.28 2.22±0.26 -2.01 .045

Table 2. Mean Scores of Smartphone Overdendence,

Self-deter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Impulsivity       (N=263)

‘자기결정성’은 전체 대학생의 평균 3.70±0.48점(범위

1∼5점)이며 남학생 3.82±0.52점, 여학생 3.58±0.40점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4.31, p<.001). 하부요

인 중 자율성은 전체 3.64±0.63점, 남학생 3.80±0.63점, 여

학생 3.47±0.5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t=4.46,

p<001), 유능감은 전체 3.53±0.61점, 남학생3.71±0.64점,

여학생 3.34±0.5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t=5.00, p<.001), 관계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69, p=.491). ‘우울’

은 전체 평균 0.83±0.51점(범위 0∼3점)이며 남학생

0.70±0.45점, 여학생 0.97±0.53점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t=-4.42, p<.001). ‘자아존중감’은 전체 평균

3.62±0.58점(범위 1∼5점)이며 남학생 3.78±0.56점, 여학

생 3.45±0.55점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4.79, p<.001). ‘충동성’은 전체 2.19±0.27점(범위 1∼4

점)이며 남학생 2.15±0.28점, 여학생 2.22±0.26점으로 통

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01, p=.045).

3.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따른

스마트폰과의존은<Table 3>과같다. 남자 대학생의 경

우 스마트폰 중요성 인식(F=12.5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F=5.81, p=.004), 스마트폰사용시간(F=11.90, p<.001),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성 인식(F=54.84, p=.000)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참고).

Variables Categories
Male Female

M±SD t/F(p) M±SD t/F(p)

Age ≥ 20 30.65±6.48
1.97
(.051)

32.37±6.78
-0.79
(.429)

≤ 21 28.27±6.53 33.38±7.56

Residential Parents 28.71±6.56
1.15
(.318)

33.20±7.06
1.40
(.249)

status
Friends or
relatives

28.28±6.56 33.24±6.36

Alone 30.46±6.64 30.12±8.3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Unsatisfied 28.95±6.45
1.22
(.296)

36.13±7.70b
5.81
(.004)

Moderate 30.16±6.08 32.52±6.02ab

Satisfied 28.22±6.96 30.44±7.45a

Subjective
socioeconomi
c status

High 27.35±6.15
0.88
(.416)

32.75±8.84
0.02
(.978)

Middle 29.51±6.82 32.88±6.51

Low 28.83±6.19 32.54±8.66

Time on using
smartphone

> 3h 27.66±6.32
2.37
(.097)

28.75±7.20a
11.90
(<.001)

3-6h 29.56±6.53 33.49±6.25ab

< 6h 30.67±6.96 36.91±6.53b

Perception of
smartphone
importance

Unimportant 25.45±5.92a
12.56
(.000)

23.67±4.70a
54.84
(<.001)

Moderate 28.62±6.16a 29.94±5.46b

Important 32.78±6.08b 38.04±5.10c

Table 3. Differences of Smartphone Overdendence, 

by General and Smartphone-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63)

3.4 남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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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남학생의 스마트 과의존은 자율성(r=.300,

p=.000), 유능감(r=-.258, p=.002), 관계성(r=-.331, p<.001),

자아존중감(r=-.363,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나타났고, 우울(r=.384, p<.001), 충동성(r=.351, p<.001)

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스

마트폰 과의존은 자율성(r=-.332, p=.000), 유능감(r=-.198,

p=.025), 자아존중감(r=-.348,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r=.297, p=.001), 충동성

(r=.333, p=.000)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관계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002, p=.984) (Table 4 참고).

Self-determination
Depressio

n
r(p)

Self-este
em
r(p)

Impulsivity
r(p)Autonomy

r(p)

Competen
ce
r(p)

Relatedne
ss
r(p)

Male

1 1

2 .537(<.001) 1

3 .629(<.001) .500(<.001) 1

4 -.517(<.001) -.476(<.001)-.519(<.001) 1

5 .702(<.001) .625(<.001) .691(<.001) -.659(<.001) 1

6 -.318(<.001) -.331(<.001) -.252(.003) .238(.006) -.276(.001) 1

7 -.300(<.001) -.258(.002) -.331(<.001) .384(<.001)-.363(<.001) .351(<.001)

Female

1 1

2 .422(<.001) 1

3 .282(.001) .284(.001) 1

4 -.552(<.001) -.331(<.001) -.292(.001) 1

5 .501(<.001) .578(<.001) .384(<.001) -.596(<.001) 1

6 -.407(<.001) -.288(.001) -.187(.034) .288(.001) -.295(.001) 1

7 -.332(<.001) -.198(.025) -.002(.984) .297(.001) -.348(<.001) .333(<.001)

1=autonomy; 2=competence; 3=relatedness; 4=depression; 5=self-esteem;
6=impulsivity; 7=smartphone overdependence

Table 4. Correlations among Smartphone 

Overdendence, Self-deter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Impulsivity 
(N=263)

3.5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회귀분석을실시하기전에 다중공선성, 독립성과

정규성, 등분산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 .357∼.829로

0.1값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가 1.205 ∼ 2.793로 10을 넘지 않아서다중공선성은없었

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는

2.054로 잔차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hapiro-Wilk 통계량이 0.05보다 높아서 오차항이 독립

적이며 정규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용 행태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와 스

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변수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

폰에 대한 중요성 인식(β=.411, p<.001), 우울(β=.200,

p=.040), 충동성(β=.204, p=.007)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폰 과의존에 대한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총 설명력은

38%였다(F=9.35, p<.001). 여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성 인식(β

=.630, p<.001), 충동성(β=.185, p<.010)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53%였다

(F=16.07, p<.001) (Table 5 참고).

Variables β t p R2 F(p)

Male

Perception of
smartphone
importance

.411 5.57 <.001 .218 9.35
(<.001)

Depression .200 2.07 .040 .336

Impulsivity .204 2.71 .007 .380

Female

Perception of
smartphone
importance

.630 8.72 <.001 .487 16.07
(<.001)

Impulsivity .185 2.61 .010 .532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Smartphone Over- 

dendence in College Students      (N=263)

4. 논의

본 연구에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

의존 비율은 잠재적 위험군(7.2%)과 고위험군(3.4%)을

합쳐서 약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을 분석한 결과, 남자 대학생 4.5%(잠재

적 위험군은 3.7%, 고위험군 0.8%), 여자 대학생 17.1%

(잠재적 위험군은 10.9%, 고위험군 6.2%)가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국

10,000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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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성인 남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

율은 23.6%인 것으로 나타나[4]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

의존을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 대다수의연구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7,8,23,3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남녀 성별의 차이는여성의 관계지향적인

성향과 남녀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의 차이에서 그 원인

을 찾아볼 수있다. 스마트폰 사용기능에따른 남녀별 차

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채팅, 메신저’서비스 이

용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검색’, ‘게임’ 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며[4], 남성에 비해 여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

한 관계형성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경향이 높

다[7,8,33]. 이처럼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의사소통을 위

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시로채팅이나 메신

저를 확임함에 따라 남학생보다 스마트폰과의존 위험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학생은 정보검색이나 문제

해결, 즐거움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이나 대화를 위해서 SNS나

메신저 사용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때문에 여성

에게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두드러지게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두드러지게

높음을 고려할 때, 향후 여성의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관

련요인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접근과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스마트폰 과의

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스마

트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

생 모두에게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

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군이 일반군에 비해 스마트폰을통해서 지식역량

강화 및 대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등 스마트폰의 기능

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하였고, 스

마트폰 이용자의 45.8%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고 하였으며, 27.1%는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

낸다‘고응답하였다[34].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이미 일

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큰 비

중을 차지한다고 인식함에 따라 스마트폰과의존이 유발

되므로[35], 이러한 왜곡된 인지와 부적절한 대처행동의

중독적 행동치료에 인지행동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따라서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중

요하게 인식하는 중독적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편리함

과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적 보조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치료의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연

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상당수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과도한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대학당국에서는 대학생들

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할 수 있는

학교단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충동성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한 선행연구에

서 충동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를 지지하였다[23,37]. 스마트폰 과의존 경

향이 높은 집단은 행동을 시작하거나 멈추는데 어려움을

겪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8]. 즉, 충동성이 높을수록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

는 자기통제력이 낮아져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7].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은 대학생들이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손쉽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의 편리성은 충

동성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초

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동성이 높아질수록 자

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힘들며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며 집

착하는 형태의 중독 가능성을 가중시켜 결국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업을 미루는 등 대학생활 적응이나 업무 수

행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할 때 충동성이 높은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

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에 대해 대학의 관심

이 필요하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중독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된 반면에 여자 대학생들의 경

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

구에서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매우 유의한 관계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277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15,39-41]. 남녀 성별에 따른 스

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정확한 비

교는 어렵지만, 여자 대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

과는 서로 상반되고 있다[5,42]. 일반적으로 우울은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5,8], 이러한 우울은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독

행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

처하게 한다[8]. 즉, 스트레스나 우울성향이 높은 사람이

중독행위에 쉽게 빠져들며,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의 부

적응으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스마

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8]. 특히, 대학생들은 장

래에대한대비, 진로결정, 취업에대한 부담감등의 스트

레스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을

위험성이 높아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처한 어려운 취업환

경과 진로문제 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상황이 스마

트폰 과의존 경향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울과 같

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

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우울이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남·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과의존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

반되었다[40,43].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

트폰 과의존 현상이 낮은 반면에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여 자기조절이 힘들

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이 나타난다[44]. 또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위로를 받으며 자아존중감 욕구를충족시키기 위

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중독행위에쉽게 빠질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자아존중감

과 스마트폰 과의존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도출

한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

이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국

의 다양한 수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

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조절할 수 있

는 개인의 동기요인으로 알려진 자기결정성은 남녀 대학

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록 회귀분석 결과 자기결정성이 스마

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었

지만,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이 인터넷 중독 혹은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

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므로 중독에 걸릴 위험에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은 본 연구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12,45,46].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중독행위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내적동기를 높

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유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자

기결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47]. 따라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을 포함한 자기결정성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

인을 규명한 의미있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가지연구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경남과전

남 지역에 위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기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표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향후 지역 및 학교 규모의 다양성을 확보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면 조사연구이므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영향요인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규명된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자아탄력성, 자기

통제력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경로분석 혹은

구조모형 구축을 통해 남녀별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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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

존 실태를 살펴보고, 남녀별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남녀 대학생을 위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의 스

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일상생활에서 스

마트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우울, 충동성이었고, 여학

생의 경우 스마트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충동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 결과를 토대로다음과 같이 제언을하고자 한

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점점 증가하

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보건의료센

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

담 혹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여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서 보다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대학 당국에서는 여학생의스마트폰 과

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

트폰에 대한 왜곡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남녀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법 설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셋

째, 대학생의 충동성과 우울감 관리를 통한 스마트폰 과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 대학생에게 적절한 개별

혹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스

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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